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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김해신공항 장애물‘오봉산’깎는다”보도 관련

□ 김해신공항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오봉산 절취에 대하여 부산시와

합의 및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김해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(‘17.8.4 착수)으로,

기본계획 과정에서 비행절차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

입니다.

< 보도내용 (12.13, 부산일보) >

◈ ‘김해신공항 장애물 ’오봉산‘ 깍는다’

- 김해공항 확장시 새 활주로 진입표면에 위치해 비행 안전 저해 논란을 일
으키고 있는 3개 산봉우리(오봉산, 임호산, 경운산) 중 새 활주로에 가장
가까운 오봉산을 제거하여 새 활주로의 연약지반 다짐용 토사로 공급
하는 것에 대하여 부산시, 국토교통부와 합의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신공항기획과 김진성 사무관(☎ 044-201-41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